
 
 

 

지난 9일 토요타 자동차는 6년 만

에  '프리우스'를 전면 개량하여 출시

했다.  이것으로 4세대째가 되는 프

리우스는, 자동차 만들기의 구조 개

혁인 ‘토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 

(TNGA)’의 개념을 반영한 제 1 탄. 

연비 성능은 40 · 8 킬로미터 / 리터

를 실현했으며, 전기식 사륜구동 방

식 ‘E-Four’을 신개발하여, 프리우스 

최초의 사륜구동 차량을 설정했다. 

월 판매 계획은 1 만 2 천 대. 토요타

는 4WD 차량의 판매 강화를 노려, 

도쿄 이외에 삿포로 시내에서도 발표

회를 열었다. 

 신형 프리우스는, 최대 열효율 40 

%의 엔진과 모터, 트랜스 액슬, 파워 

컨트롤 유닛 등을 소형경량화하여 연

비 성능을 높였다. 최대 대량생산판

매 등급인 ‘S’의 연비 성능은 37 · 2 

킬로미터 / 리터. 이에 대해 장비 내

용을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50 킬로

그램를 경량화한 'E' 등급이 40 · 8 

킬로미터 / 리터를 달성했다. 

 또한 새로 개발된 E-Four는 눈길 

등 미끄러지기 쉬운 노면 상황에서 

발진을 돕는다. 연비 성능도 현재의 

전륜구동 모델보다 높은 34 .0 킬로

미터 / 리터를 달성. 강설 지역에서

의 판매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 자동 브레이크 등 예방 안

전 기술을 패키지화한 '토요타 세이

프티 센스 P’등을 갖춘 ‘A ’,  이에 더

불어 가죽시트 등을 채용한 ‘A 프리

미엄’을 E-Four차량과 동시에 라인

업했다. 가격은 242 만 9,018 엔 (부

가가치세 포함)부터. 

 글로벌 판매 목표는 연간 30 만 ~ 

35 만 대. 내년 1 월에 북미와 아시

아, 2 월에 유럽에서 순차적으로 발

매한다. 

◆사전 수주 6만대, 납기 최대 4개월

로 

 토요타 자동차는 9 일, 신형 프리

우스의 사전 주문이 월 판매계획의 5 

배인 약 6 만 대에 달했다고 밝혔다. 

등급별 구성비는 ‘S’가 50 %, ‘A’가 

45 %. 수주 전체에서 차지하는 전기

식 4WD 시스템의 비율은 15 % 정도

라고 한다. 9 일 시점으로 주문한 경

우의 납기는 3-4개월. 판매 회사 각

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등급에서 등

록이 2016년 4월 이후가 될 전망"으

로 보고 있다. 반면에 토요타의 생산 

부문에서는 츠츠미공장(堤工場)이 

전체 가동으로 조업하여 프리우스 증

산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앞으로 

2015년도내의 국내 공급분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자동차신문 12월 10일 

회견하는 다카다(高田)사장   

토요타,  

신형 프리우스  

발매 6년 만에  

전면 개량 

TNGA의 효과로 공급 업체의 성장에도 

순풍이 되다.  



   와세다환경연구소(早稲田環境研

究所) (도쿄도 신주쿠구)는 자동차 

재활용부품의 이산화탄소 (CO2) 삭

감 효과를 수치화한 그린포인트 시

스템 (GPS)의 첫 해외 진출에 나선

다. 최근 호주의 해체 사업자인 토탈 

오토 리사이클러즈 (Total Auto Re-

cyclers,약자TAR, 빅토리아州) 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합의했다. 

내년도에는 시스템의 개발에 착수할 

전망으로,  2016 년에 열리는 아시

아자동차환경포럼에서 사업 방향을 

발표한다. 

호주 자동차리사이클협회 (Auto 

Recyclers Association of Australia 

Australia Limited, 약자APRAA)에 

따르면 호주는 연간 약 80 만대의 

폐차가 발생. 자동차 재활용부품 관

련 사업자는 약 500 사가 존재한다. 

다만, 재활용부품의 보급률은 구미

에 비해 뒤떨어진다. 따라서 재활용

부품의 환경 기여도를 가시화한 구

조를 구축하여, 호주에서 재활용부

품의 우수성을 어필한다. 

TAR는 올해 여름즈음부터 GPS를 

전개할 수 없는지에 대해 와세다측

에 타진. 양사가 도입에 있어서는 현

지에서의 사업성 등을 의견 교환하

여 합의에 이르렀다. 앞으로는 호주

의 재활용부품의 CO2 산출 방법 외

에 일본의 GPS와 호주의 차량 데이

터베이스 및 부품 코드 호환성을 어

떻게 유지시켜 나가느냐에 대해 검

토한다. 일본의 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지에 대한 여부도 앞으로 협

의해 나간다. 

GPS는 부품마다 신품부품과 비교

했을 때의 환경 부하 저감 효과를 중

량으로 산출한 데이터로 정비 사업

자와 최종 사용자 등을 제시 할 수 

있다. 도입하는 사업자에서는 환경 

기여도를 재활용부품 판매업체에 홍

보하기 위한 노력도 서서히 확대되

고 있다. 

호주의 자동차 판매 대수 중 일본 차

는 약 50 % 정도 (2014 년)를 차지

한다. 와세다환경 연구소에서는 일

본자동차 재활용부품 수요도 높으

며, GPS를 활용하는 환경이 있다고 

보고 있다. TAR에 있어서도 사업의 

구매의욕을 높이는 효과 향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환경 부하 저감을 

호주 국내에서 전개해 나갈 생각이

다. 

일간 자동차신문 12월 3일 

CO2 삭감 수치（수퍼라인 시스템） 

재사용부품 사용으로  

CO2 삭감 효과 참고치 

2015년11월 

3,219t 
※일반, 중・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

리 시, 신품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출량과재활용부품을 사용하여 발

생하는 CO2 배출량의 차이가 CO2 삭감 

수치가 됩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부품 

협의회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

LCA（전생애 환경평가기법 (life cycle 

assessment))라는 기본 생각에 근거하

여 공동 개발하였다. 

「그린포인트시스템」으로부터 참조 

자동차 재활용 유통 네트워크 대

기업의 JARA (기타지마 소쇼(北島

宗尚) 사장, 도쿄도 주오구)은 11 월 

22 일에 개최 된 ‘오다이바 올드카 

천국 2015 '에 부스를 설치했다. 에

어백 으로 만들어진 에코 백 판매 등

과 동시에 자동차 재활용 부품을 소

개하는 코너를 마련하여, 계발 활동

을 실시했다. 

 올드카 천국은 클래식카 전시 및 

즉석 판매회를 개최하는 이벤트. 오

래된 연식의 자동차 부품을 찾는 고

객이 방문하고 있어, 재활용부품을 

출품하는 사업자도 있다. 

 지난해에 이어JARA는, 그룹 회원

인 다이코 상사(大晃商事) (도몬 고

로(土門五郎)사장 아키타현 가타가

미시)가 ‘농업 관련 비지니스’로 재

배한 ‘고로 파’나 ‘고로 표고 버섯’ 

등을 판매하여 그 대부분이 품절이 

되었다. 

 다이코(大晃)는 폐 타이어를 활용

한 보일러 열원으로 온실 재배를 하

고 있으며 연료 사용 저감 등 환경적

인 면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도 자원을 재활용하는 형태

로 새로운 농업 비즈니스를 구축하

고 있는 실적을 홍보했다.                      

           일간 자동차신문 12월 3일 

와세다환경연구소, 그

린포인트 시스템을 호

주에서 전개 현지 사업

자와 합의 

아키타(秋田)에서 열린 아시아포럼에서 합의를 발

표했다 (양사 대표) 

 

JARA, 올드카 천국에서 

재활용부품을 홍보 





 


